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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콘텐츠를 창조하라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의 응모작품 접수가 지

난 1월 28일 마감됐다. 눈에 띄는 특징은 인쇄광고가 대폭 

줄고 온라인광고가 크게 늘었다. 온라인광고 중에서도 특

히 바이럴 영상의 응모작 수가 크게 증가했다. 

본방사수란 말은 지상파채널의 쓸쓸한 외침이 됐다. 시

청자는 이미 TV 앞을 떠났고,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원하

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골라보고 있

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감상평을 SNS를 통해 온라인친

구들과 나누고 있다. 상대 의견에 공감하거나 이심전심이 

될 때는 리트윗, 좋아요 등을 통해 널리널리 퍼 나른다. 이

렇게 만들어진 붐, 이슈를 언론이 기사화해 더욱 고조시킨

다. 급기야 해당 이슈를 모르면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성공적인 바이럴 콘텐츠로 등극한다. 

성공한 바이럴 콘텐츠를 꼽아봤다. 만화 원작이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로 제작돼 더욱 선풍적인 붐을 일으켰던 tvN

드라마 ‘미생’, 중장년층에도 배낭여행 로망을 불러일으킨 

tvN ‘꽃보다’ 시리즈, 지상파를 위협하며 종편채널의 존재

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JTBC의 ‘썰전’, ‘비정상회담’, 

‘히든싱어’ 시리즈, 최근 시청자의 무한 공감을 이끌어내며 

19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킨 MBC 무한도전 ‘토토가’ 등이 

생각난다. 광고 영상에서는 의리 열풍을 일으킨 팔도 비락

식혜 김보성, 코믹 컨셉 CF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달의 민

족, BBQ치킨의 류승룡, 호로록 한마디로 식음료는 물론 화

장품광고까지 접수한 이국주, 아이들도 춤추며 따라 부르

는 싸다구 쿠차차의 신동엽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공감, 유머, 정보를 담은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콘텐츠의 공통점은 뭘까?

첫째,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 지난

해 제일기획은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생’의 인기 비결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매력으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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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신입사원인 장그

래, 남자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안영

이, 이 시대 직장인의 애환을 가감 없이 보여준 오성식 차

장은 물론 조연들까지 실감나는 캐릭터로 현실세계를 반

영한 스토리를 통해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흉내, 모방 정도로 치부했던 모창을 전면에 내세운 ‘히

든싱어’도 좋아하는 가수를 닮고픈 열망과 노력, 그에 대한 

공감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공한 케이스다. 

둘째, 웃겨야 한다. 의리 김보성은 뚝심 있게 지켜온 ‘의

리’ 캐릭터 하나로 소비자를 웃기고 2014년을 본인의 해로 

만들었다. 팔도 비락식혜 바이럴 광고에서 촉발된 ‘의리’ 열

풍은 예능프로그램을 거쳐 마케팅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

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배달의 민족 광고 역시 

재치 있고 기발한 카피와 류승룡의 코믹 이미지로 성공을 

거둔 케이스다. 최근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삼시세끼’는 

자극적인 요소 없이, 단지 밥 해먹고 치우는 소소한 일상과 

그 안에서 오고가는 가벼운 농담, 웃음으로 시청자의 인기

를 끌고 있다. 

셋째,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시

청자를 몰입시키는 스토리텔링이나 시원하게 한번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없다면 가치 있는 정보라도 제공해야 관

심을 끌 수 있다. tvN ‘꽃보다’ 시리즈는 스토리텔링도 있

고 웃음과 감동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비인기 지역을 여행

지로 선택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크로아티아, 페루, 라오

스 등 여행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방송에서는 주목하

지 않았던 지역에 스타급 출연진을 던져놓고, 그들이 좌충

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음과 감동, 그리고 ‘나도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로망과 공유 가치를 만들어냈다. 프로그

램이 인기를 끌자 홈쇼핑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행상품이 

쏟아져 나왔고, 스타출연자들이 입은 의상과 소품 정보가 

SNS 상에 난무했으며, 저렴한 숙박시설과 꼭 먹어봐야 할 

음식, 꼭 가봐야 할 여행 포인트 정보가 넘쳐났다. 

바이럴 콘텐츠는 어쨌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수 있

는 얘깃거리가 있어야 한다. 감동이든, 웃음이든, 정보든, 

충격이든 간에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만 대중에게 공유될 

수 있다. KA A                                        이수지 susie@kaa.or.kr


